
인도 콜카타(9월) 8명의 학생후원

1.뽀비트로�몬돌

뽀비�트로는�대학�을�다니고�있습니다,� 앞으로�큰�비젼을�가지고�하나님의�일을� 함에�있어서�지식이�있어야�한다고�

하면서�학교에�다니면서�교회� 일도� 하고� � 주일학교�교사�세미나�에� 시범�교사로서�또한� 훈련� 받고�있습니다.

음악에�재능이�있어서�이번에�전자� 기타를�하나� 구입헤서�선물�헀습니다.�

2.펠레쉬�몬돌

펠레쉬�몬돌의�아버지는�에어컨�시설�을�하는� 비즈니스를�하는�사람� 입니다.� � 두달� 전에�에어컨�자재를�모두

도둑이�가지고�갔습니다.� � 그래서�다시� 은행에서�융자를�받아서�다시�사업을�시작하면서�재정적으로�여려웠지만

온가족이�기도하면서�인내하는�가운데�가정이�감사하게도�원만하게�다시�회복중�입니다.

3.피앙카� 몬돌

피앙카�몬돌은�방과후�학교�회장이�되어서�아이들�출석을�체크�하고� 또한� 방과후�아이들�간식도�챙겨�주고�

방과후�학교� 리더로서�일을�잘�감당� 하면서� � 믿음�으로� 생활� 을� 잘� 감당하고�있습니다.

4.딤토�할다

딤토할다의�어머니가�공장에서�일을� 했지만�공장에�일이�자기� 적성에�잘�맞지� 않아서�또다른�일터인�입주� 가정부로

집에서�두시간�떨어진�장소에서�일을�감당하고�있어서�외갓집에서�생활하면서�외삼촌들이�딤토�할다를�돌보고�

있습니다.� 그러나�교회에�구제부�에서� 잘� 돌보고�있어서�전반적인�생활� 을� 잘� 하고� 있습니다.

5.슈보� 할다

슈보할다�의� 어머니는�요즈음�교회에�빠지지�않고�열심히�신앙�생활을�하면서�슈보할다의�학업과�정서적인�부분� 들이�

많이�해결되었고�그리고�또한� 교회에�형들과�같이�기타도�배우�면서� 잘� 지내고�있습니다.

6.날람�비만�

날람�비만은�학교에서�부족한�과목� 들을�방과후�학교에�와서� 선생님들과�같이� 학업� 진도를�맞춰어서�다시� 성적이�올라

가고�있습니다..� 그래서�전반적으로�즐겁게�생활을�잘� 하고�있습니다.

7.사헬리� 칸사리

사헬리�칸사리는�컴퓨터를�다시� 배우면서�일주일에� 3번� 교회에�와서� 말씀도�배우고�컴퓨터도�배우고�잇습ㄴ;다.

장래에�희망이�선생님이�되겠다고�하면서�열심히�잘살고�있습니다.

8.다이야� 사다

다이야�사다는� � 학교에서�조금�아이� 들� 과� 다툼이�있어서�당분간�학교를�가지� 않고� 있습니다.

그러나�지금은�집에� 머무르�면서� 시간을�많이� 가지면서�마음에�평안을�얻고�다시� 학교에�갈수� 있도록�

지금은�교회� 학교에�와서� 봉사하면서�잘�지내고�있습니다.


